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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세파 코르데스는 16명의 아이들 중 여덟째로서, 아홉 명의 형제와 여섯의 자매가 있었다. 자매 둘과 형제 
하나는 어릴 때 사망했다. 나중에 태어난 세 명의 아이들은 이들의 이름을 물려받았다. 1943년에는 형제 중 
한 명인 알로이스가 러시아에서 행방불명되었다. 이런 일들이 양친에게는 중대한 사건이요 체험이었을 
것이다. 요세파의 아버지는 장인 대장장이였고 언제나 몹시 바빴으며 어머니가 자녀들과 살림을 돌보았다.    

많은 아이들 중에 아들 둘은 사제가 되었는데 그 중 한 명은 마리스트 회 사제가 되었고 딸 둘은 우리 
수녀회에 입회했다.  

1936년, 요세파는 할렌에서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시작했다. 6학년을 마친 다음에는 오빠가 
클로펜부르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도록 요세파를 준비시켜 주었으며, 요세파는 1942년부터 49년까지 
이 학교에 다니다가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치렀다. 요세파는 1949년 7월 1일에 뮬하우젠으로 입회할 
때까지 부모님의 집에서 머물렀다.  

1952년 첫 서원 이후에는 삶이 매우 “다사다난”했다. 먼저 뮨스터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한 다음에는 특히 
웨스트팔렌의 여러 어린이 집에서 사도직을 수행했다.  

1975에는 로마의 빌라 마리아 레지나로 파견되었다. 많은 동료 수녀들은 분명 수녀를 활기차고 발랄하며, 
특히 시내 외출에 대해 언제나 조언을 구하는 이로서 경험했을 것이다. 그곳 주방에서 1년간 교육받거나 
견습기를 거치던 많은 여성들은 마리아 안토니티스 수녀를 로마 시절부터 알고 지낸다. 수녀는 그들을 
로마시로 가거나 그들에게 아름다운 성당들을 구경시키는 일을 몹시 좋아했다. 수녀에게는 늘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된 유용한 자료들과 로마 지도와 버스 일정표가 있었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훼히타 관구 소속이 되어 훼히타의 립프라우엔슐레로 왔다. 그곳에서 수녀는 
식당을 담당하며 각 수녀에 대한 사랑어린 주의력으로 이 소임을 행했다. 수녀에게 특별한 종류의 과일을 
담아두는 “비밀 서랍”이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2012년, 마리아 안토니티스 수녀는 마리엔하인으로 이전했으며 2014년부터 17년까지는 살루스에서 
지냈다. 처음에는 저녁에 수녀원 묘지로 산책하는 일과 그곳에 묻힌 모든 수녀들을 기억하는 일을 몹시 
좋아했다. 

또한 만달라 그림에 대한 취향을 발견하여 엄청난 재주와 끈기로 만달라를 그렸다. 수녀가 처음으로 그린 
만달라들부터 벌써 뛰어났다. 모든 것이 서로 아주 잘 들어맞았다. 수녀는 역시 그림을 그리는 누군가가 옆에 
앉는 것을 매우 즐겼다. 같이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녀가 2017년 9월에 코스펠드로 왔을 때도, 
애호하는 이 활동을 계속했다. 뭔가 내놓을 것이 있을 때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일을 참으로 즐겼다. 수녀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했다.  

마리아 안토니티스 수녀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감싸시며 지지해 주신다는 것과 다른 이들을 위한 목자가 
되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다. 가족안에서 양육된 수녀의 깊은 신앙은 평생에 걸쳐 힘의 
원천이었다. 

하느님께서는 수녀에게 삶을 끝맺으시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불러주신 목자가 되어주셨다.  


